
B. 사건 내(內) 선포

  사도행전 14장 11-18절 말씀

상황: 무리의 반응

11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의 말씀 선포

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